K-콘텐츠 명소에서 국가대표 응원광장 열린다
-신세계百 신세계스퀘어에서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생중계-
 
- 본점 외벽 두른 초대형 스크린서 멕시코전(19일)·남아공전(25일) 생중계
- 신세계스퀘어, K-콘텐츠 명소 넘어 글로벌 이벤트 참여 랜드마크 확장
- 신세계스퀘어 위치한 신세계 본점, K-쇼핑 명소 이어 글로벌 행사 명소로
 
신세계백화점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본점 신세계스퀘어에서 국가대표팀 생중계와 대규모 응원전을 연다. (위치 :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스퀘어’)
 
오는 19일 멕시코전과 25일 남아공전을 경기 시간에 맞춰 ‘신세계스퀘어’ 초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하고, 관람객들을 위한 응원 공간과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응원 광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스퀘어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에 조성된 1천3백㎡ 규모의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다. 세계적인 K-POP 아티스트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K-콘텐츠 글로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중계는 신세계스퀘어가 K-콘텐츠 명소를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이벤트의 무대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국가대표팀 경기 관람을 위해 모인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응원하며,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명동 전체를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명동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상권인 만큼 국내 고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응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올해 외국인 카드 결제액이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날 만큼 크게 늘어날 정도로 명동 상권의 K-쇼핑 랜드마크다.
 
경기 관람과 함께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도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앱에서 진행하는 행사 참여 고객에게는 경기 종료 후 사용할 수 있는 F&B 5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룰렛 이벤트를 통해 아디다스 프리미엄 매치볼과 디저트 이용권, 패션 장르 5만원 할인권, 코스메틱 장르 1만 5천원 할인권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신세계백화점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전면 배치하고 관람 구역과 현장 동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등 고객들이 안심하고 응원전을 즐길 수 있는 관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이성환 상무는 “신세계스퀘어가 K-콘텐츠를 소개하는 명소인 만큼 국내외 고객들이 함께 모여 국가대표를 응원할 수 있도록 멕시코전과 남아공전 생중계를 기획했다”며,

“향후에도 스포츠와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콘텐츠 영역을 더욱 확대해 전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명소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